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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일보 - 1935. 07. 18/ 6면/ 4단

茶山先生 年譜(中)

安在鴻

◇

  四十年 庚戌 二十九歲 三月에 嚴旨로 海美에 定配하엿다가 宥還하다. 九月 

司憲府持平으로 武科를 監察하야 地方遠人의 異材를 多數選出하다.

◇

十五年 辛亥 湖南의 邪學(天主敎)案이 잇서 數輩의 構禍가 始作되다.

◇

  十六年 壬子 三十一歲 弘文館 修撰으로 父親 喪을 맛난 中 冬에 水原築城

의 役이 잇서 城制와 起重架, 滑車, 鼓輪의 制를 進하야 應用하다, 正祖께서

는 그로 因하야 四萬緡의 經費를 省함을 推獎하시다.

◇

十八年 甲寅 三十三歲 京畿 暗行御史로 出巡하다.

◇

  十九年 乙卯 三十四歲 七月 周文謨獄事로 二兄 若鍾, 三兄 巽菴 若詮이 모

다 卒하고 先生은 同副承旨, 兵曹參議로 貶하야 金井道 察訪이 되다.

  이에 溫陽 石巖寺에서 木齋 李森煥 等과 逐日 講學한 바 西巖 講學記 陶

山 私淑錄 等이 成하다 이때에 先生學統의 淵源인 星湖 李先生(瀷)의 遺稿를 

讐校 完成하다.

◇

二十年 丙辰 三十五歲, 宥還하야 兵曹參知, 左副承旨에 除하다.

◇

  二十一年 丁巳 三十六歲. 一派의 構訴로 自寅疏를 올리다. 六月 一日 谷山 

府使에 貶하니 正祖께서  精欲一番進用이나 議論이 苦多하니 不知何故로다. 

略遲 一二年이라도 無妨하니 行하라. 且召之矣ㅣ리라 고 敦諭하시다.

冬에 麻科會通 十二卷이 成하니 痘疹流行을 備코저 함이라.

   ◇

二十二年 戊午 三十七歲 谷山 在任 中 民政, 財政, 刑政 等에 大治하야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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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澤國利民 의 抱負가 크게 實踐되다.

  이 해 四月 史記 英選集註를 進하다.

      ◇

  二十三年 己未 三十八歲 四月 宥還되어 刑曹參議가 되매 衆多한 疑獄에 

剖決이 精明하엿다.

  知遇가 노퍼가매 一派의 構誣는 尤甚하엿다.

      ◇

  二十四年 庚申 鄕里에 辭歸하다 六月 /二十八日에  正祖께서 崩하시다 이

해 文獻備考刊誤가 成함.

      ◇

  純祖 元年 辛酉 四十歲 二月 九日 西學案에 坐하야 拿囚되다. 이 獄에 仲

兄 丁若鎭은 被禍하고 巽菴은 薪智島에 配하고 先生은 三月 長鬐에 配하다.

  爾雅述 六卷과 己亥邦禮辨을 지엇든 바 冬獄 中(見下)에 逸하다. 

  夏에 百諺詩가 成하다.

      ◇

純祖 元年 辛酉 十月에 冬獄이 再發하야 先生이 巽菴과 再次 拿囚되엇다가 

巽菴은 黑山島에, 先生은 康津 耽羅村에, 再次 流配되다.

  此際에 許多한 漢詩의 作이 잇슴.

      ◇

二年 壬戌 四子 農祥 夭折한 報를 接하다.

      ◇

三年 癸亥 春에 檀弓箴誤, 夏에 喪禮 考 一部가 成하다.

      ◇

四年 甲子 春에 兒學編訓義가 成하다.

      ◇

五年 乙丑 己亥邦禮辨 三卷이 成하고 冬에 □恩山房에서 長子 學淵의 來覲으

로 僧俺 問答이 成한다.

      ◇

七年 丁卯 七月에 兄子 學樵의 訃가 오다. 冬에 □□□□ □□□하다.

      ◇

八年 戊辰 四十七歲 春에  茶山書屋 에 移接하다.

  茶山問答 一卷 茶山諸生贈言이 成하고 (夏) 祭禮考選과, 周易心箋讀易要旨, 

易禮比釋, 春秋官占補注, 周易箋解, 周易緖言 等 이成하다.   (冬)

      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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九年 己巳 秋에 詩經議義刪錄이 成하다.

      ◇

十年 庚午 長子 學淵의 鳴訴로 恩宥를 바덧스나 憸人輩의 沮害가 잇섯다.

  이 해 詩經講義補, 小學珠串外數書가 成하다.

      ◇

十一年 辛未 我邦疆域考가 成하다.

      ◇

十二年 壬申 春에 季父 稼亭의 訃가 오다. 民堡議 三卷, 春秋考徵 十二卷이 

成하다.

  이 해 洪景來 亂이 잇슴.




